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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 아들의 엄마입니다.
사실, 아이는 둘이지만 남들이 흔히 말하는 남편이 첫째 아들입니다.
육아 및 가사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남편.
그런 남편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어코리아에 입사해 현재까지 10년정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사랑스런 두 아이도 낳았습니다.
첫째를 낳고서 1년 3개월의 휴직을 마치고 복귀가 다가왔을 때, 가족들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싶은 욕심에 시어머니께 첫째를 맡기고 직장에 나왔습니다.
사실, 공항이란 곳은 일반 직장에 비해 저처럼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곳입니다.그래서 일반 직장을 다니는 남편은 제가 쉬지 못하는 공휴일에 저를 대신해 첫째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육아에 서툰 상남자 남편은 아이가 울면 조금 달래다가 짜증을 내기도 하고,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아이가 심한 기저귀 발진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도 집안 걱정에 시간이 어찌 가는지, 퇴근할 때 쯤은 항상 신데렐라가 되어 버스에서 내리면 뛰어가기 바빴습니다.
가끔 항공기가 지연이라도 되면, 아이 때문에 연장을 하지 못해 직장동료들에게도 미안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둘째를 갖게 되었고 출산을 위해 다신 한번 1년 3개월이라는 휴식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 또 한번 결정의 시간.
복직 날짜가 한 달 이후로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초조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주변인들은 모두 “아이가 둘인데, 직장은 못 다니겠다. 그치? “
저 또한, ‘이제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구나’ 하며, 마음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직장생활은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침 그 때 울리는 전화벨 소리.
저보다 5개월 먼저 복직한 회사 동료의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시간선택제 근로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간선택제 근로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시점이라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 회사에 신입사원이 되어 시간제 근로자로 입사하는 것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때, ‘앗 이거다! 나에게 딱 맞는 근무다!’ 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상의 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얘기에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런 제도가 생겨 마음의 짐을 던 거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복직을 한지 5개월이 되어갑니다.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원더 우먼, 수퍼 우먼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작은 부탁에도 하는 둥 마는 둥 소극적이던 남편은 이제 시키지 않아도 첫째는 내 담당이라며,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놀이를 하다 아이를 재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생한다는 따뜻한 말과 함께 아이들 챙기랴 바쁜 저에게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며 제가 좋아하는 빵과 우유를 퇴근할 때 항상 사옵니다.
저 또한, 오후 3시에 퇴근해 아이들과 아파트 공원에서 신나게 놀기도 하고, 공룡을 좋아하는 첫째 덕에 관심도 없던 공룡 이름도 많이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많은 배려로 주말엔 쉴 수 있게 되어, 저희 첫째는 ‘주말은 가족과 함께 신나게 노는 날’ 이라며,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더불어, 일을 하면서 들어온 제 수입은 생활비로, 남편의 월급은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장난감 잘 사 주고 잘 놀아주는 엄마가 되게 해주시고, 안지연대리라는 이름으로 강한 존재감을 부여해 주신 에어코리아에 감사 드립니다.
